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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변 보도자료]

자유경제원 이승만 공모전 응모작 ‘우남찬가’ 

형사고소, 민사소송 피소 건 대응 변호인단 구성

1.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 

2. 장○○씨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‘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

만, 시 공모전’에 ‘우남찬가’라는 제목의 작품을 응모하였고 자유경제원은 위 

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. 그러나 자유경제원은 뒤늦게 위 작품이 사실을 

왜곡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자유경제원의 심사업무의 적정성·공정성

을 방해했고, 장○○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유경제원의 

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장○○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하여 약 5700

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(업무방해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

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사실적시 명예훼손, 사기)를 제기하였습니다. 자유경제

원은 ‘To the Promised Land’라는 제목의 영시를 출품하여 최우수상에 선정된 

이○○씨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. 

3.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장○○씨의 변론지원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

결을 거쳐 위 사건(장○○씨의 민·형사 사건 및 당사자 의사 추가로 확인될 경

우 이○○씨의 민·형사 사건까지 포함)을  「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운

영규정」에 따른 법률구조사건으로 지정하고,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

로 의결하였습니다. 

4.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

고자하는 악의적 의도 아래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며, 이는 총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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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가액 약 5700만원 중 위자료가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

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동안 우리 모임은 「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」등 

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변론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바 있으며, 이번 사

건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법적 대

응을 포함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. 

5.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. 끝.

 

2016. 5. 26.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

회장 한택근 


